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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경하며 사랑하는 태국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상하의 나라 태국의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이 더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더

위 속에서 동역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월, 8월은 한국의 여름방학과 휴가철로 인하여 많은 단기 선교팀이 태국을 다녀갔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사랑과 수고가 태국에 많은 결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대구북일교회 단기선교팀.

   대구북일교

회(담임:김대경

목사, 선교위

원장:황홍규장

로)는 매년 태

국을 방문하여 

태국선교를 위

해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금년에는 약38명의 단기팀이 쌩싸왕교회와 쌍카부리교회를 방문하고 쌩싸

왕교회를 중심으로 성경학교와 세례식을 거행하고, 많은 선교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독 기업인 선교회 태국방문.

   기업인 선교회(지도목사:이득선목사, 회장:이재섭집사)는 금번에 처음을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업인 답게 태국선교사, 태국교역자, 산족교역자 등 100명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

해 주셨고 각 가정들을 위한 많은 선물과 선교비를 준비해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기업인 선교회에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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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어머니날 행사.

   매년 8월12일은 태국의 어머니날입니다.  이날은 태국인들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해서 

지역별로 많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 롬프라펀교회는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교회를 한

번이상씩 방문한 어머니들과 성도들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어

머니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롬프라펀교회 리모델링 작업.

   교회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산교회(담임:김영한목사)강영자권사님

의 헌신으로 은행융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상.하수도 공사등 내부공사를 마

무리 하고 현재는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산교회와 강영자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F.T(태국복음주의총회)총회장 및 총무와 함께 한국방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장봉생목사)의 초청으로 우리와 대부분의 GMS선교사들

이 속해있는 E.F.T(태국복음주의연맹 총회)의 총회장(깜씽목사)과 총무(쑤윗목사)를 모시고 9월

16일(수)-18일(금)까지 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를 잘 소개하고 총회와 협

력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영성선교사 한국전화:010-3756-5968)

기도제목

1.  롬프라펀(축복)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순적하게 이루어 지도록.

2.  단기선교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태국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3.  E.F.T 총회장과 총무가 한국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4.  22개의 개척교회와 12명의 축복의 집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장하도록.

5.  축복선교회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를 보내 주옵소서.

6.  박영성.정세미 선교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아들 진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08월 31일

태국에서 사랑의 빚을 진 박영성.정세미.진수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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